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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7년 2월 18일 오늘, 이곳 우베의 바닷바람은 아직도 몸을 움츠리게 합
니다. 차가운 바람만큼이나 역사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못하고, 75년의 시간
을 그대로 멈추게 하여 여전히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.
 
 희생된 분들은 바다 건너 조선에서 강제로 징용된 노동자들이었으며, 열악
한 환경에 내몰렸던 일본인 노동자들도 함께 저 바다 밑 갱도에 허리조차 
펴지 못한 채 잠들어 있습니다.

 제국주의 일본과 죠세이탄광의 비양심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
애도와 함께 추모의 마음을 드립니다. 더불어 75년의 아픈 상처를 가장 가
까이에서 느끼며 살아야 했던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.

 제국주의 무모한 욕망만 없었더라면, 죠세이 탄광의 안전에 대한 의식만 있
었더라면 그들의 희생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기에 세월이 지나도 안타까움 
또한 그대로인 듯합니다. 

 마음에 자리한 양심은 눈에 쉽게 보이지 않기에 미혹한 중생들은 종종 불
의와 타협하기도 합니다. 이는 눈앞의 이익과 편리만 추구하다가 결국 더 큰 
희생을 가져오게 한다는 너무도 아픈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하고 있습니다. 

 이제 비양심적 처사를 양심으로 바꾸는 책임있는 당국과 탄광회사의 역사 
바로세우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. 이 위령재를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불행이 
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짐하고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. 그
리고 이러한 아픔을 치유하는 마지막은 아직도 어두운 해저에 잠들어 계신 
영령들을 다시 빛이 있는 이곳으로 모시고 나오는 것일 겁니다.  

 그 일환으로 이 위령재를 주최하는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과 
행사를 주관하는 “역사에 새기는 모임” 이노우에 공동대표님, 그리고 회원 
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그리고 한국의 불자님을 비롯해 향기로운 
마음으로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. 뜻 깊은 
오늘의 실천으로 우리의 앞길이 더욱 환하게 열려지기를 기원합니다.


